
보도설명자료

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가능 배포 2026. 7. 15.(수)

해외 자율주행 기업의 진출을 고려한 
제도화 방향은 전혀 결정된 바 없습니다.

<보도내용 요약>

□ 2026.7.15.(수) 조선비즈는 ｢정부, 中 자율주행차 본격 진출 대비 ‘조건부 

인허가’ 검토｣ 기사에서, 

 ㅇ 정부가 중국 자율주행차가 국내 시장에 본격 진출할 경우 시장을 

빼앗길 우려가 있어, 중국 자율주행차의 진출을 대비하여 조건부 

인허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.

<국토교통부 입장>

□ 해외 자율주행 기업의 국내 진출을 고려한 서비스 산업 제도화 방향은 

전혀 확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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